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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행

해지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아직 현실적으로 자주적 자율적 자생단계는 
아닌 상황에서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종교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원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도시와 촌락의 마을의 형성과 
주거형태가 상이한 것에 착안하여 먼저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
인지 살펴보았다. 마을공동체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지연공동
체로서 조직적인 결합은 아니지만 동일한 목적, 이념, 그리고 종교가 결속을 가
져오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안
은 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마을공동체에서 종교의 역할
은 단지 전도나 포교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의 본질상 이웃사랑으로 구현
되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종교가 갖는 ‘사랑’과 ‘자비’라는 최고의 덕목은 마
을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가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고에
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인종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종교공동체
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고 마을에서 기능할 수 있는 종교적 역할 원리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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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고에서 첫째, 친밀성(intimacy)의 원리, 둘째, 헌신과 섬김(devotion)의 
원리, 셋째, 신뢰에 기반 한 도덕성(morality)의 원리, 넷째, 상호소통(mutual 

communication)의 원리, 다섯째, 상호 부조성(mutual aid)의 원리, 여섯째, 일치
(accordence)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마을,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와 종교,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특성 

Ⅰ. 문제의 제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기 마련이다. 통상 사람 개개인은 가족･마을･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공동체에 속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1) 

산업화가 되기 전 오랫동안 지속된 농경사회에서는 촌락공동체인 마을 자체에
서 협업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교육과 문화 심지어 종교적 활동까지
도 마을 단위로 행해졌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
졌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연대의식은 
희박해졌고, 지역의 농어촌 지역은 소득의 저하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인구이탈로 농어촌지역의 마을은 이제 소멸위기 앞에 놓여있다.  

1970년대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후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과 자립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
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각 정부부처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
진하기 시작했는데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보화마을, 소도읍육성
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그 예이다. 대부분의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3년 이후 도서지역 
등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위주의 지역주민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가용 인력자원의 부족, 재원의 부족, 인프

 1) Gierke, deutsche Genosse Recht. Bd. Ⅰ, S.1. 기이르케는 태고부터 개인생활의 불가결의 결합
형태인 혼인이 생겼고, 이로부터 가족, 가문(Geschlechter), 가족과 민족(Stamme u. Völkerschfat), 
마을공동체(Gemeinde, 촌락), 국가(Staat)와 국가연맹(Staats Verband) 등의 다양한 단체로 발
전하여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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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부족 등과 맞물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기존 마을만들기 사
업은 국가 내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개별적, 지엽적, 단편적,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실효성면에서도 미흡하였다. 향후 마을공동체 정책은 종합적, 근본
적,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
보와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마을만들기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 도시마을과 
농어산촌마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른 만큼 그 특색에 맞추어서 정책수립과 시
행이 필요하다. 먼저 도시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급작스럽게 인구는 증가하였
지만 그 안에 공동체의식이나 유대의식이 희박하고, 주거, 교통, 환경, 쓰레기 등 
생활밀접형 분쟁2)의 일상화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시골지역은 저출
산고령화사회의 직격탄을 맞아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함에 따라 소득창출이 어렵고, 

전반적인 문화, 의료,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고령자가구와 1인가구가 많을 뿐만 아
니라 돌봄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만 장점으로는 자연환경면에서 도시
지역보다는 낫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하
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오늘날 국가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지만 
수도권과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와 정책들과 국민 각자의 의식은 마을공동
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와있는 법안들을 검토한 후 간략하게나만 종교적 
입장에서 마을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교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마을, 마을공동체의 의의 
 

1. 마을의 개념
가족이나 문중,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혈연공동체라면 마을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연공동체’이다.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촌락의 우리말｣3)인데, 이는 마을을 도시에 대응하는 시골 지역에서
 2) 이러한 분쟁유형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 반려동물관련 문제, 쓰레기문제 등이 있고, 이러한 

주민간의 분쟁에 대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마을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도 하였다. 서울특별
시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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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촌락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을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말 또
는 마실 그리고 타운(Town)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도시(City)보다는 작고, 촌
락(Village)보다는 큰 거주지역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나, 한국어에서는 촌락이
나 부락 등의 단어가 마을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한다｣4)고 하는 정의는 규모 내
지 크기를 기준으로 마을의 개념을 내리고 있다.  

농업용어사전에서는 ｢주로 도회지 밖에 비교적 소수의 살림집들을 구성요소로 
하여 한 떼를 이루고 있는 지연(地緣) 단체. 리(里)나 구(區)로 나누어 있음. 또는 
그 단체를 이룬 곳｣이라고 정의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아예 마을을 도시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기도 한다.5) 지
자체별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개의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라고도 하고,6)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
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삶터
(공간), 사람(조직) 및 공동체(관계)가 통합된 집단,7)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
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 구
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8)고 
한다.

마을이 좀 더 자연발생적인 지연공동체라면 동･리는 행정관리 차원에서의 지연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9) 어떻든 주민공동체로서 동･리는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고10)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다.11) 주민공동체는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의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통상 자연부락 

 3) 네이버 국어사전.
 4) 위키백과 정의이다.
 5) 제2조 4호에서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동)･리(리)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조례 제2조 제1호(2013.8.1. 시행)
 7)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8)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2조 제1호
 9)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洞･里)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다고 인정
하기도 한다. 대판 1999. 1. 29, 98다33512. 

10) 구한말 조선대심원판결부터 주민공동체가 당사자로 등장하는데, 이는 일제도 조선민사령을 
통해 조선의 관습을 존중하고자 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심원 1909.2.5, 융
희 3년, 민상 제5호 판결; 동 1909.5.6, 융희 3년 민상 제37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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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마을회라고 부른다. 대법원은 ｢마을 혹은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
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
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한다.12)

요컨대 마을이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곳으로
서 그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삶의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마을공동체의 개념 및 역사적 변천
1) 마을공동체의 개념  
공동체(community)의 사전적 의미는 ‘공동사회 내지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이다.13) 사회집단의 한 유형인 공동체는 특히 이념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
다. 집단 중에서도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으로서 인간의 공동체에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영어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같
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한 communis,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에서 나온 뜻이다. Communis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con-(함께)와 
munis(서로 봉사한다)의 합성어이다.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반 한 전통적인 
닫힌 공동체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근대적 열린 공동체, 

즉 사회나 결사체 등으로 나뉜다. 이처럼 사회집단의 한 유형인 공동체는 자연발
생적인 혈연공동체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념적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종중이나 문중과 같은 관습상 
혈연공동체,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공동체, 학교와 같은 교육공동체가 있다. 그 
11) 대판 2004. 1. 29, 2001다1775; 대판 2007. 7. 26, 2006다64573; 대판 2008. 1. 31, 2005다60871; 

대판 2009. 1. 30, 2008다71469.
12) 대판 1999. 1. 29, 98다33512; 또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가 자연부락으로서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
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
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
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대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13) 공동체의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종교적 의미로 접근한 문헌으로는, 이동일, 공동체와 이념, 
가치, 종교성의 의미, 불교와 사회 제10권 2호, 2018.12, 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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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마을공동체는 대표적인 지연공동체이다. 마을공동체는 90년대 지방자치
의 시작으로 주민들과 지역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의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생겨났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의 모습들이 마을이 소재한 지역이나 역사적 배경,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이다. 시골이라 하더라도 농촌, 어촌, 산촌이냐에 따라 마을내
의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촌계나 산림계가 조직되어 공동
체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협업이나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마을
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마을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체의 도입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대개의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마을공동체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지자체
마다 핵심적인 요소는 비슷하나 마을만들기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서는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 즉 ‘마을공동체’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한다.14) 즉 마을 공동체란 단순히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집합이 아니라 도시지역이든 농어산촌지역이든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2)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변천 
한국인의 사회의식은 오랜 농경사회의 전통 속에서 공동체의식이 함께 발전되

어 왔다. 특히 농촌과 어촌지역에서는 관습적 요소와 공동단체적 요소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단체를 지연단체, 혈연단체, 목적단체로 3분한다면 지연단체는 언제
나 체제변동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마을공동체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공동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협동적 단체성을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근대적 행정체제가 도입되면서 리･동･면･읍･시･군 등의 행정단위로 구분
할 때 리･동이 행정상의 말단의 지역단위로 취급되었으나, 리나 동이 바로 자연적

14)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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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된 마을, 촌, 부락 등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두 개 내지 네 개
의 마을 동네가 합하여 리(里)나 동을 이루어 왔으므로, 그 후에도 마을의 전통적 
단체의식이나 협동적 조직은 사실상 리나 동과는 별도로 지속되어 왔었다.15)

일제하에서 마을은 부, 읍, 면, 리의 행정구역의 구성부분으로 개편되면서 촌락
은 관습상의 윤리적 협동단체로서 인정되어 왔고 그 법적 단체성을 부인하여 왔으
나, 당시의 판례를 보면 일본판례의 영향을 받아서 부락 내지 리, 동을 관습상의 
법인으로 보기도 하고,16)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 총유적 입회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등 마을의 법률상의 단체성을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공동체는 마을 주민들로 조직된 지역적 자치단체로서 다른 마을의 주민
이 이 마을에 새로 입주하면 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입되고, 마을주민이 다른 
마을로 이주하면 구성원에서 탈퇴하게 된다. 농촌계나 어촌계, 산림계가 대표적인 
조직적 공동체의 예이다. 이 공동체는 농촌, 산촌, 어촌, 도시 등에 고루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는 농촌에서 주로 수리를 목적으로 한 수리계,17) 산림에 자
리잡고 있는 산림계, 어촌에 있는 어촌계 등이 대표적이며, 오늘날 집합건물에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18)는 일종의 현대적 
지연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로서 행정구역인 동･리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 그 동･리
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며,19)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20) 다만 그 존재사실이 
15) 정환담, 독일 단체법론의 연구 – Otto v. Gierke의 비영리 협동단체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원광대), 1987, 80쪽.  
16) 조고판 25.7.7. 민집 12권 246쪽, 청림각 판례총람, 민법편 1-1 53-1쪽. 
17) 농촌계에는 그 밖에도 두레･농사계･농구계･우계(牛契), 몽리계･농지(토지)개량계･송계･보계･

제언계 등 다양한 계들이 있었다.
18) 대판 2007. 6. 15, 2007다6307은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

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
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
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
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19) 대판 1965. 2. 9, 64다1768; 대판 1990. 12. 7, 자90다카25895; 대판 1991. 11. 26, 91다20999; 
대판 1994. 2. 8, 93다173; 제주지방법원 1998. 5. 20, 97나1617. 

20) 대판 1999. 1. 29, 98다33512; 그 밖의 마을 내지 자연부락에 관한 판례로는 대판 198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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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려면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
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
의 존재,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21)

일정한 동･리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지내는 것을 고유목적하는 특
수한 단체인 자연부락도 관례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목
적사업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회조직체이므로, 마을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재산은 그 마을 주민의 총유에 속하며, 그 주민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지위를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마을공동
체의 모습과 다른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즉 주택, 도로와 상하수도, 쓰레기, 치안등의 문
제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주민자치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도시행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시골에서는 인구의 급속한 이탈로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기존의 마을공동체 질서에 대한 
새로운 개편이 요구되었다. 이제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부차원에서 시골지역에서는 소득창출의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지역에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가장 시급한 것이 주택
문제였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이루어
졌고, 일정한 단지 안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
여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의 조직체로서 등장하게 되
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현대형 지연공동체에서 발생한 조직인 셈이다. 도시에서
의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지역을 구분하여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위일 뿐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한 마을공동체적 인식은 희박한 편
이다.  

도시의 개발과 함께 토지공간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살린 아파트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주거문화와 함께 마을공동체 이슈를 제기하였다. 아파트란 공동주택의 하

78다2364이 있는데 마을주민이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조림사업 
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
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21) 대판 2007. 7. 26, 2006다64573; 대판 2008. 1. 31, 2005다6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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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집합건물법과 아울러 주택법(2003.5.29.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문개정됨)의 
규제를 받는다.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
다.22) 주택법령 중 대표회의에 관한 규정들은 위 개정 전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이 기본법이고, 주택법이 특별법이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인 것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주택법이 아파트에 적용된다. 아파
트의 소유자들은 단지내 전체 동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주택
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서 건물과 그 대
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되며(집합건
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관계가 존재
하면 당연히 설립하는 것이 특징이다.23) 일부 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
분소유자는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
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단’이 당연
히 설립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
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규약에 관한 규정을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
으나, 실제에는 아파트 동대표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입주자들의 
대표기구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었다.

아파트 입주자 전원으로 입주자 사단이 주택법에 의하여 당연히 설립된다고 보
는 견해도 있는데,24) 입주자사단은 위 동별 또는 단지관리단과는 별개의 사단이다. 

입주자사단도 주택법에 의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사단이므로 위 관리단과 마찬가
지로 이를 법인인 사단으로 분류한다. 주택법은 그런 사단이 설립되는 것을 전제
로 그 내부기관들로서 대표기관인 대표회의, 집행기관인 회장, 이사 등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대표들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수가 다수인이므로 그들 전원을 구

22) 2003.11.29. 개정　시까지는 공동주택관리령이 따로 시행되었었는데, 위 개정　시에 위 관리령이 
시행령에 흡수되었다.

23) 대판 1995. 3. 10., 94다49687; 대판 2005. 11. 10., 2003다45496.
24) 김교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4 판결, 법률

신문, 제3442호(2006년). 



10  종교문화학보 제19권 제1호

성원으로 하는 총회 대신에 그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를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를 선출하는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률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주택법 제2조 제10호). 주택법이 배우자와 직
계존비속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소유자의 대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정함이 있을 뿐, 결국 대표를 선출하는 입주자는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자와 
같다. 

이제 도시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역에서의 마을공동체와 어느 정도 정서
적,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공존하는 형태로 자
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마을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특성에 따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3) 마을공동체와 종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는 본질적 요소이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원시종교 등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함께 하였다. 종교는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구분 짓게 만드
는 요소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광범
위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공동체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종교의 정
의를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체계
라고 할 때, 인간의 가치관과 관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또한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시키며, 한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 특성을 
함께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키기 때문에 지역이해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불교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구체적으로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마
을공동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불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융성하
면서 사상과 문화면에서도 지대한 업적을 쌓았으며 국왕과 귀족에서 일반민과 천
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
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는 신앙적 차원으로 머물게 되고 사찰은 심산유곡에 자
리잡게 되면서 지역의 사람들과는 유리되었다. 다만 사찰을 중심으로 한 승가공동
체와 사하촌이라고 불리는 사찰중심의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사
찰은 마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각종 지방민들과 더불어 불교행사를 하
면서 승가공동체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25) 그

25) 황인규, ‘전통시대 한국사회의 불교공동체,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 
dlpul1010&logNo=221645751226&parentCategoryNo=&categoryNo=115&viewDate=&isShow
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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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대체적으로 신앙대상으로서의 불교와 마을공동체에서의 불교는 이원적이었
고, 현대에 들어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포석으로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종
교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전래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천주교는 자생적으로 
서학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조선시대 중후기 실학자들에 의하여 신앙의 대상
으로 바뀌었고, 개신교가 전래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한국
의 개신교는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지역을 분할하여 전도계획을 세운 결과 압도적
으로 장로교가 우세하게 되었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
인 교육, 의료시설을 함께 구축하였으므로 지역민들과 밀착될 수 있었다. 한국근
대교육의 효시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복음과 
함께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고양시켜 3･1 운동 당시에는 많
은 기독교학교들이 동참하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한동안 폐교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독병원의 효시인 제중원을 각 지역에 설립하여 풍토병과 영양결
핍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근대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호남
지역 5개 선교지부 중의 하나인 순천지역의 매산동산은 처음부터 대규모의 토지
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선교지부(mission station)를 세웠는데,26) 실제 교육기관으
로서 순천매산중고, 매산여중고, 의료시설 등이 한 곳에 있고, 광주선교지부의 양
림동에도 교육기관과 의료시설, 교회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져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기독교는 근대화와 함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2018년 기
준 교회의 수는 무려 56,879곳에 이르러 천주교회 2,062곳, 불교단체 13,213곳에 비
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 초기 교회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이 강한 편이다. 대개의 교회명들도 지역이나 마을
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들이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지역민들이 아닌 신자가 늘어나면서 교회들은 지역민들이 아닌 
신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도시의 각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되었다.  

위와 달리 신앙촌 또는 종교촌으로 특정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마을도 존재한다. 청학동마을은 갱정유도의 종교촌이며, 감천문화마을은 태
극도의 종교촌이다.27) 신흥기독교계종교단체 마을인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청
26) 이에 대한 상세는 송오식, 순천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종교문화학보 제18권 2호, 전남대학

교 종교문화연구소, 2021.12, 167쪽 이하. 
27) 다만 다른 종교를 가진 주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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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군 안덕면 노래리 등지에 ‘한농마을’을 이루어 농사를 짓고 공동체생활을 하기
도 한다. 또한 천부교에서는 ‘신앙촌’이란 종교촌을 조성하여 생산과 협업을 통한 
기업활동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오늘날 마을공동체에서 종교의 역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신자유주
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발흥과 과학의 발전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회의와 탈종교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종교인구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이미 경험한 종교인구의 감소는 종교계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마을에
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동향과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지만 근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 ‘마을목회’라는 
개념은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하에서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법령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 종교의 역할을 탐구하기로 한다.  

Ⅲ. 마을공동체에 관한 법령 및 정책 
 

1. 헌법 
먼저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의 기초자는 제도보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규정

하고(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9장 경제편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119조 제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 또한 국가는 농업 및 어업
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23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동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
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내 모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농어민에 대한 자조조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법인 헌법
의 특성상 구체적인 법률로 입법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적 성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추진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추진이었던 관계로 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물질적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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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드러나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들이 제안되었다. 

2. 기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존의 법률들을 살펴보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종류와 조직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촌, 어촌 산촌 등의 지역활성화를 위
한 기존의 법률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산림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이 존재하나 그 법명에서 드러나듯이 기본법적인 성격이 
농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는 법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하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각 자치단체에
서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사업 지원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다.29) 위의 조례가 담고 있
는 마을만들기 사업내용은 주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경관과 생태환경
의 보전 및 개선, 복지증진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기업 육성, 마을학교 
운영,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
역특성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문화, 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마
을정체성 강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마을공동체 관련 법안 
이미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정체성 및 조례

28) 같은 법 제10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동이
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9)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
시,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광주 동구 등 30여개 조례가 있으며, 지역공동체 지원이라는 명칭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울산 북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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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
부 등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다양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자치법규의 제정과 관련 정책사업들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되고 있지만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된 법률을 통하여 보다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마
을공동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5년 이후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법
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즉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6년 11월에 새누리당 유민봉의원이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하였고,30) 2017년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이 ‘마을공동체
기본법’ 발의하여 두 개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마을공동체’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입법을 추진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2020년 9월 23일 이해식 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기본법｣안과 2021년 1월 19일에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
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2021년 1월 29일에 김영배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주
민자치기본법｣안 등이 있다. 그 사이 2018. 12. 18.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마을
공동체기본법｣ 제정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
실이지만 법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주민
자치기본법안｣은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자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서 소생활권인 읍･
면･동을 산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
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안 제1

조).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를 주민으로 보고, ｢주민등록법｣(거주자), ｢출입국관
리법｣(외국인) 등의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으
로써, 지역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3조, 안 제7조). 

이해식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은 제안이유를 ｢급속한 압축 성
장 과정에서 농촌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되고, 그에 반해 도시는 과
30) 같은 이름으로 행정자치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31)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어려워지면서 행안부 산하에 설립되어 운영되던 마을진흥원도 해

산되었고, 자치단체에 마을지원과를 만드는 일도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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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화로 익명의 공간이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인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
다는 것, 또한, 지역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갈등,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
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 온 지역공동체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등
을 추진해왔으나, 사업 추진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의 지원방식에 있어 물질적･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
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또한, 최근 현대적 의미의 공동
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
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
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
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
본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을 밝히고 있다.

동법안은 기본법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내용과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채무를 부과하
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자발성, 자립성, 공동체성, 민주성, 지역
성 등의 제 원칙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에 의한 마을공동체의 자체적
인 의제계획이 행정계획과 잘 조화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국･공유재산
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안은 보다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반조성을 위해 각 지역
별 마을공동체 재단과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며,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역
량강화와 인력양성, 마을간 상생협약의 체결, 마을공동체의 국･공유재산 활용 촉
진을 위해 필요시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 또는 무상대여, 부기등기와 자산목록화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소결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은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의미의 기본법으로서 제정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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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동시개정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으로서 제정법이나 상대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32)  

마을공동체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원과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거나 추진
되었지만 현재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추진주체가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지역의 민간마을운동가라는 점, 주민자치의 인
정범위에서 행정단위인 동, 읍, 면뿐 아니라 순수한 마을단위까지 인정된다는 점
에 대한 거부감 등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마을공동체는 
도시나 지역 모두 이제 그 지역을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주민 스스로 개발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원리와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구체적 
법률로 탄생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Ⅳ. 마을공동체에서 종교의 역할 
1. 종교단체와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이념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지연공동체라면 종교단체는 목
적적 사단으로서 일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공동체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여러 
종교･종파가 공존･공생하고 있는 모습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매우 종
교적인 국민이라고 일컬어진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고 있다. 즉 헌법 제
20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
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제헌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적 결사의 자유까지 포함하
고 있다. 

종교란 사전적 의미로서 신이나 초자연적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
여 인간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한
다. 종교단체란 종교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좇아 모인 사람들의 일정
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교단체는 종교교의를 선포하고 의식을 집행하며, 

신자의 교화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종교단체는 ①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교의), ② 관행적･행위 양식적 요소(의식, 행사), ③ 인적･조직

3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 쟁점과 의의, No. 217, 2021.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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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종교교사, 신자), ④ 물적･도구적 요소(시설) 등 네 가지 구성요소가 결합
된 단체이다.33) 종교적 목적으로 일정한 교의 하에 조직된 단체로 신도회(예컨대 
교회나 사찰 등)나 유도회 등이 있다. 

종교의 목적을 순수한 자기구원이나 해탈에 둔다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종교의 
역할은 전무하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승가공동체나 수도회처럼 동일한 
종교인들만으로 공동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오늘날에도 일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을 일구고 공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
대 생산협업을 위한 공동체생활을 한 사례로는 신앙촌이나 두레마을 등을 들 수 
있다. 

2.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와 사찰
마을공동체가 종교적 관점에서 종교중립적 단체 개념이라면 교회와 사찰은 종

교적 목적을 가진 종교지향적 단체개념이다. 교회는 법적으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
고 있는데 비하여 사찰은 사단적 성격과 재단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물론 교회가 무엇이며 그 본질과 속성이 어떤 것이냐에 관하여는 역사
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34)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고 용어로는 ‘에
클레시아(ecclesia)’ 혹은 시나고그(synagogue)가 있는데, 그 중 후자는 ‘유대인의 종
교적 집합이나 혹은 공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회당)’을 뜻하는 말로서 주로 장소
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전자 즉 ‘에클레시아’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어휘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나 개신교나 모두 교회가 두 가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보편교회(ecclesia universalis)와 지역교회(ecclesia particularis)

가 그것이다. 전자에 대하여 개신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만으로 구성되는 유일의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 보편교회는 원칙적으로 무형적 내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본다.

즉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며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 

33) 판례도 ｢사찰은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의하여 재단 
또는 사단인 사찰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일반의 재단 또는 사단과는 달리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한다｣고 한다. 대판 1997. 12. 9, 94다41249.

34) 박형룡, 교의신학 제6권(교회론), 은성문화사, 1975, 22-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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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ius Christi)인 교황’과 사도
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로마 가톨릭교회 자체가 유일의 보편
교회라고 한다.

사회적･법적현상으로서의 이른바 ‘법적 교회’(Rechtskirche)는 위의 ‘지역교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를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률상의 교
회라고 할 것인가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설에서는 교회를 기독교의 교인들이 교리의 연구･예배, 선교 등의 목적을 구
성한 단체라고 정의한다.35) 판례는 한 때 ｢교회라 함은 야소교(예수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
성된 단체…｣36)라고 정의한 적도 있었으나, 그 이후 교회를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정의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판례의 대체적인 흐름은 지교회만을 법적 생활단위
로서의 교회로 인정하고, 그 지교회를 포괄하는 교단교회(그 중에서도 특히 노회)

는 단순한 종교적 내부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정의야 어찌되었든 교
회는 신앙공동체로서 사단적 성격을 지닌 공동체이다. 

이에 반하여 사찰의 성격은 단순하지 않다. 개인으로서의 사찰이 있는가 하면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진 사찰이 존재한다. 또한 사단과 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이 통상이다. 판례는 사찰은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
여하는 정도에 의하여 재단 또는 사단인 사찰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일반의 재단 
또는 사단과는 달리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한다고 한다.37) 이 점에서 사찰은 교회보다는 사단적 성격이 약하고 교회와 
달리 주기적 회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간의 공동체적 인식도 약한 편
이다. 

마을공동체가 일정한 종교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지 않는 한 신앙공
동체인 교회와 사찰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에서 일정한 역할
을 할 것이 요구된다.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대승불교의 상구보리(上
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종교의 관심을 표현하는 말이
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종교, 생동하는 신앙의 순기능은 ‘자기중심적 존재인 인간
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실재 중심의 인간’에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인간
35)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2013, 165쪽.  
36) 대판 1957. 12. 13, 4289민상182.
37) 대판 1997. 12. 9, 94다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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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존재론적 전환은 ‘무명과 죄에 매인 인간’, 혹은 ‘고해의 세계에 침잠해 있
는 인간’을 개방적 존재로, 깨닫는 존재로, 사랑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이 점에서 종교는 마을공동체에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3. 마을공동체 모형으로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2장,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행적이 기록되

어 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
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
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였고,　
① 사도들의 가르침,　② 사도에의 순종, ③ 똑을 떼는 식사,　④ 순전한 기도　⑤ 
상호 돌봄, ⑥ 복음증거에 헌신하였다.   

1) 유무상통의 공동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
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
동으로 사용하였다. 2세기 말의 유명한 신학자인 테르툴리안(Tertullian)은 당시 기
독교인에 대하여 ‘우리는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유사 이래 인류공동체 중에 이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은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다.38)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
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일종의 ‘자발적 원시공산공동
체’이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케 되었고,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하였고, 진정

38) F.F. Bruce, The Church of Jerusalem, Christian Bretheren Research Fellowship Journal 4, April 
196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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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눔과 희생을 기쁨으로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첫
째, 서로에게 헌신했다, 단순히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의 
목적으로 인하여 서로 신뢰에 기반 한 상호존중과 상호헌신을 하였다. 둘째, 그들
은 모든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공동체였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
하며 나누었다. 셋째, 그들 중에는 궁핍한 자들이 없었다.  

초대교회는 보편적 기부나 자선이나 구제의 차원을 넘어 온전한 나눔의 공동체
이었다. 어찌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희년정신’에 입각한 유일한 신약시대 공동체
라고 할 수 있다. 희년제도의 원리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한 자녀라는 넓은 의미의 
가족공동체라는 데서 비롯된다.39)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에게 몸을 팔
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의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40)고 한다. 희년의 원리
는 인간의 본능적 탐욕에 대한 제도적 관여로서 ‘자유와 회복의 원리’이다. 신분이
나 소유에서 전적으로 종전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원
적으로 해소하는 유사 이래 획기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희년제도가 신약시대 초대
교회에서 유무상통의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2) 동일한 목적을 가진 종교생활공동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철저히 따르고자 했던 동일한 

목적을 가진 종교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성전
에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한 마디로 기독교적 공동체정신이 그들의 삶
의 양식을 지배하였다. 종교적 목적을 같이했을 뿐만 생활도 함께 하는 생활공동
체였다. 신앙이라는 하나의 공동연대성 안에서 정신적인 일치를 이룬 공동체였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주된 관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그
것을 증언하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하는데 있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탄생한 공동체는 공동체적인 영에 대한 체험이며 하나님 안에서 이
기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분열을 극복케 하고, 삶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것으
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전환하게 하였다.41)

39) 희년제도의 간단한 소개로는, 졸고, 기후정의와 성경적 정의, 종교문화학보 제18권 제1호, 전
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21.6, 171-175쪽 참조. 

40) 레위기 25장 39절-41절. 
41) 김인숙, 초대교회의 경제공동체에 관한 연구, OIKONOMOS,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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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동일한 신앙적 가치관을 통하여 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
한 일치를 이룰 수 있었고, 서로 간에 마음의 일치를 가져왔다. 그들은 특별히 그
들의 주인 예수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다. 이러한 추모행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즉 식사교제 가운데, 다양한 교회공동체 구성원의 집에서 실천
되었다. 계속해서 매일 성전의 뜰에서 만났다(행 2:46). 

3) 상호간에 친밀한 공동체 
초대교회는 구성원들 상호간에 격의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다. 그

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가족공동체와 같은 친밀감을 유지하였다는 의미이다. 

가족 이외의 자와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을 가리
지 않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같은 장소에 주기적으로 모여 함께 시간
을 보낸다는 것은 친밀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성전에 주기적
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였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가정들에서 스스럼없이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
며 식탁을 함께 한 고도의 친밀한 공동체였다. 그런데 당시 유대공동체였던 예루
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기독교인들까지 교제를 
나누었다. 이는 그들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8)”라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
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그들은 인종의 경계를 넘어(multi racial) 친밀감으로 놀
라운 통합을 경험하였다. 친밀함은 수평적 차원의 사귐에서 출발한다. 위계질서공
동체에서는 친밀함 보다는 명령과 순종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단일인종 종교공
동체인 유대공동체에서 독특하고 색다른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친밀성은 공동
체를 공동유대감으로 결속시키고 의사결정에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
제로 작용한다.  

4. 마을공동체에서 종교적 역할 원리
마을공동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관점은 주로 일자리창출 등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경제활성화 방안에 맞추어져 있다. 생태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기도 하나 궁극적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주민

2015. 9, 7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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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공동체적 자립에 있다.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종교는 삶
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마을공동체에서 
종교의 역할을 열거하거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기보다는 마을공동체에서 종
교적 역할 원리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친밀성(intimacy)이다. 공동체는 단순히 일정한 생활공간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친밀성이 있어야 한다.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공동체 안에
서 구성원들은 상호 친밀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며 
소통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폐쇄적인 집단보다는 개방적인 집
단이 문화적 융성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친밀함은 상호간 신뢰의 구축과 함께 
정보의 공유를 낳게 하고, 갈등의 방어기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둘째, 헌신과 섬김(devotion)이다. 인류의 역사는 유사 이래 지배와 피지배의 역
사이고 어느 시대에도 공정과 평등은 온전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다. 기독교의 ‘성
육신’과 ‘임마누엘’이야 말로 헌신과 섬김의 대명사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사망한 사
건이야말로 헌신의 개시였다. 예수는 이 땅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와 핍박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위로하는 삶
을 살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 공동체 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의식주 문제이든 환경문제이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셋째, 신뢰에 기반 한 높은 도덕성(morality)이다. 성경의 핵심가치는 공의와 사
랑이다.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법은 ‘보통사람’ 즉 평균인들
이 지킬만한 것으로서의 규범이라는 말이다. 도덕성이 추구하는 가치는 선(virtue)

이다. 구성원들 간의 도덕성의 고양은 상호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며 공동체의 결
속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의 도덕성 상실이 큰 원인이다. 실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
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온전한 성품의 소
유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효율성에 기대는 오늘날 마을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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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호소통이다(mutual communication)이다.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소통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가치를 기반
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갈등구조는 상호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조정하고 마을공동체의 모든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상호소통이 필수적이다.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소통이 요구된다.

다섯째, 상호부조성(mutual aid)이다.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 소외된 자를 보살
핌으로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국의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의 갈등, 지역 내 문제(생활안전, 고령자복지, 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가정 등)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성경의 안식년 제도와 희년제도에
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정신이 녹아 있다. 상호부조에는 경제적 부조뿐만 아
니라 정신적 지원과 돌봄도 포함된다. 핵가족과 1인가구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정
서적 유대감과 영적 유대감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여섯째, 일치(accordence)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여기서 일치란 다양성을 가진 주체들간의 일치를 말한다. 

단순한 동일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일치이다. 일치의 전제는 자기의 소견대
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섬김, 절체의 덕목을 요구한다.42) 믿음이 강한 자가 믿
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로마서 15장 1

절). 어떠한 공동체이든 긴장가 갈등이 존재하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는 매우 중요하다. 갈등을 극복하고 일치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시너
지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일치를 위해서는 다른 견해에 대하여 인내하고 경청하며 
조정이 필수적이다.     

Ⅴ. 결어
지역이 가치중립적인 지연공동체 개념이라면 마을공동체는 가지지향적인 지연

공동체이다. 마을공동체는 이웃과 이웃이 연결이 되며 소통하고 관심과 배려에 의

42) 이 점에서 사회적 유형으로서 공동체가 갖는 성격은 집단속의 개인이 헌신, 희생, 목표, 이념
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나타난다. 이동일, 공동체와 이념, 가치, 종교성의 의미, 불교와 사회 
10권 2호, 2018,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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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도시와 농어산촌간의 격차는 여러모로 크게 벌어졌고, 

사회양극화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 지역 내 환경, 일자리, 다문화가정, 고령자 1인
가구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하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마을공동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본법안에 불과한 법안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
목이다. 지역의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
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종교가 갖는 ‘사랑’과 ‘자비’라는 최선의 덕목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가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
원들이 인종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종교공동체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고 마을
에서 기능할 수 있는 종교적 역할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원리로서 본고에서 
첫째, 친밀성(intimacy)의 원리, 둘째, 헌신과 섬김(devotion)의 원리, 셋째, 신뢰에 
기반 한 도덕성(morality)의 원리, 넷째, 상호소통(mutual communication)의 원리, 

다섯째, 상호부조성(mutual aid)의 원리, 여섯째, 일치(accordence)의 원리를 제시하
였다. 이 모든 원리가 ‘이웃사랑’이라는 대전제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
지가 없다. 마을공동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해 나갈 실천적 장소이며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구체적이며 실재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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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gnificance of Local Community and Policy Tasks
- On the view of Christianity - 

Song, Ohsi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n the view of religion, especially Christianity, this paper approaches how religion 
can function in a village community. First of all, it reviews the definition of village 
and village community, paying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formation and 
housing types of towns and villages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al, fishing, mountain 
villages.   

The village community is not the value neutral concept but the value orientation 
one. It is the community based on region. As a certain community, it is formed 
of organizational actions in some cases, but in most cases it is not an organizational 
unit. However, the same purpose, ideology and religion can make an important role 
to bring the unity of the community. 

Ordinances of village community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for each 
local communities, and statutes for the revitalization of a unified and efficient village 
community at the national level have been proposed, but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ole of religion in the village community is not just for the 
purpose of evangelism or propaganda, but is an important function that needs to 
be realized through love for neighbor as the essence of religion.

As the highest virtue of religion, Love and Mercy can serve as a spiritual value 
that unites the members of the village commun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mbers of the early Jerusalem church formed a 
religious community beyond racial boundaries, and derived the principle of a religious 
role that can function in the village community and suggests six principles. That is, 
first intimacy, second devotion, third morality based on faith, forth mutual 
communication, fifth mutual aid, sixth accordence. 

Key words : village community, village community and religion, the early Jerusalem 
church,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Church


